
선사문화의 지역적 특성

전남 동부지역의 고고학적인 유적 유물로 본 지역적인 특성을 각 시대별 또는 유적 유물

로 세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구석기시대의 유물은 1963년 미국인 샘플(L. Sam ple)과 모어(A . M ohr)가 순천 북쪽 구릉상

에서 뗀석기를 발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우리 학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1984년

최무장이 발견한 곡성 제월리 유적도 많은 논란이 있어,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전남지역에

구석기시대 유적은 없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러나 1986년부터 시작된 주암댐 수몰지구 발

굴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송광면 신평리 금평,덕산리 죽산,우산리 곡천 그리고 화순 사수

리 대전 지석묘 발굴과정에서 이암제와 석영제 뗀석기가 발견되어 구석기 유적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이어 이들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구석기 유적임이 확인되었다.그후

섬진강변인 곡성 주산리와 송전리의 발굴에서도 입증되었다.

최근에 전남 동부지역에서 발굴된 구석기 유적은 후기구석기에서 중석기시대에 해당되는 유

적들인데, 이는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시켜 주었으며, 또 잔석기의 존

재로 보아 지금까지 공백기로 남아 있던 중석기시대의 설정이 가능해져서 시기적인 공백을

메워주는 업적을 가져왔다.

신석기시대의 유적도 최근 여천 송도 조개더미 발굴을 비롯하여 광양 오사리 돈탁과 진정리

중산 조개더미, 주암댐 수몰지역인 보성 죽산리와 송광면 대곡리에서 빗살무늬토기가 발견

되어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황전면 대치리와 여천시 월내동 지석묘 발굴시 빗살무

늬토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빗살무늬토기 유적의 조사와 발견으로 이곳

은 전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연구의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여

천 송도 조개더미는 전남지역에서 최초로 발굴된 신석기 유적이며, 호남지역에서는 처음으

로 신석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여기서 출토된 흑요석제 석기나 융기문토기 등은 우리

나라 신석기문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최근의 조사를 통해 전남지역의 신석기문화

는 남해안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서해안을 타고 내려온 신석기 후기로 보아오던 기

존의 학설을 신석기 전기 말까지 올려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주암댐 수몰지구인 송광면 대곡리와 보성 죽산리 유적이 있는데, 이는 전남 내륙지

역에서 처음 발견된 것이다. 토기문양으로 볼 때 마찬가지로 경남지역의 빗살무늬토기와 통

하고 있어 전남 동부지역의 신석기문화는 경남 남해안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남 동부지역의 청동기시대는 고고학 조사 중에서 가장 많이 조사되었고, 또 그 문화적인

성격을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게 되었다. 청동기 유적은 생활유적과 무덤유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생활유적에는 주거지 석기제작소 토기요지 유물산포지 등이 있으며, 무덤유적으

로는 지석묘뿐이다.

생활유적은 송광면 대곡리 도롱과 우산리 곡천, 화순 복교리가 있는데 모두 주암댐 수몰지

역이다.여기에서 발견된 주거지들은 원형과 둥근 네모꼴 주거지가 있다.특히 원형주거지는

중앙에 타원형의 구덩이가 있고 그 주위에 기둥구멍이 2∼4개가 있는데 부여 송국리, 광주

송암동,영암 장천리 등 서해안지역과 동일한 형식이다.이것은 서남해안지역의 독특한 형식

이기 때문에 마한의 문화요소로 보기도 한다. 주거지 형태상이나 부여 송국리 주거지에서

발생되었다고 하는 삼각형석도 유구석부 등의 존재에서 서남해안을 타고 전파된 문화의 영

향이 전남 동부지역에 미쳤다고 추측된다.



주거지에서 출토된 구멍무늬토기나 골아가리토기는 우리나라 동북계 문화요소인데, 이는 한

강 낙동강 남해안 지역을 통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두 지역의 영향하에서 청동

기문화가 형성되었다고 하겠다. 보성강 유역의 생활유적들은 한 시대의 유적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청동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심지어 백제시대까지 중복되어 발견되고 있어,타지역에

서 동일 시기의 유적만 발견된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무덤유적인 지석묘가,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가장 많이 조사된 곳이 전남 동부지역이다.

이 지역의 지석묘 중 주암댐 수몰지구, 동복댐 수몰지구, 여천시 봉계동 평여동 월내동,

여수시 오림동, 광양 원월리, 순천 황전면 대치리 등은 1980년대 이후부터 발굴된 곳이다.

이 지역 지석묘에서는 비교적 풍부하고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으며, 석곽형 석실이 주

류를 이루고 위석형석실이 성행하는 등 지역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다른 지역, 특히 영

산강 유역과 큰 차이가 있다. 즉 영산강 유역에서 많이 보이는 석관형 석실이 동부지역에서

는 거의 보이지 않고 석곽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영산강 유역에서는 석검이나 옥 그리고 비파형동검이 지석묘에서 출토된 바 없으나 동부지

역에서는 이 유물들이 부장풍습으로 인해 발견된 예가 많아 지석묘 사회에서는 두 지역의

문화배경이 서로 달랐다고 짐작된다. 그러나 동부지역의 지석묘문화는 부장풍습이나 출토유

물에서 경남지역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지석묘에서 삼각형석도

유구석부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영산강 유역의 문화요소도 받아들여졌다.

청동기시대에 전남 동부지역의 문화적인 특징은 석검 청동기 옥 토기 등에서도 나타난

다.석검의 형식은 이단병식 일단병식 유경식이 있는데,이단병식은 순천 오천동과 송광면

신평리 등에서만 출토되었고,대부분은 일단병식과 유경식 석검들이다.이 형식들 중에서 유

경식에는 경부만 있는 것, 홈이 파인 것, 구멍이 있는 것 등이며 지석묘나 주거지에서 출토

되고 있다.

넓은 경부 양쪽에 홈이 있는 유경식석검은 다른 지역과 달리 지석묘의 부장품으로 사용되고

출토 빈도가 높아 보성강 유역의 특징적인 석검이다. 청동기는 비파형동검 15점,비파형동모

2점, 청동촉 1점이 출토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모두 40여 점의 비파형동검이 발견된 것

과 비교해볼 때 가장 밀집출토된 곳이 전남 동부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도 여수 반도지역이

그 중심적인 출토지임을 알 수 있다.

타지역 출토 비파형동검은 전언을 통해 출토지가 알려진 것들뿐이지만, 전남 동부지역에서

는 모두 지석묘 출토품으로 확실한 출토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가치는 지

대하다. 또한 영산강 유역이나 경남지역에서는 세형동검계 청동기가 많이 출토되고 있어 지

역간의 청동기 출토가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옥도 전남 동부지역이 가장 중심적인

출토지임이 밝혀졌다. 평여동 지석묘에서 350여 점의 옥이 출토된 것은 청동기시대의 어떤

유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예이다.

토기 중 채문토기가 있는데, 화순 장학리 출토 채문토기를 시원형식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

전남 동부지역에서 발생 유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동북계의 토기인 구멍무늬나 골아

가리토기가 발견되고 부여 송국리 토기들도 나타나, 전남 동부지역의 토기문화는 서해안지

역과 남해안지역에서 유입된 토기가 혼용된 양상을 보여준다.

위에서 본 전남 동부지역의 청동기문화는 서해와 남해의 문화영향을 받고 있지만 비파형동

검,옥,다양한 석검,특히 유경식석검의 출토는 이 지역에서 성행한 문화요소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유물들은 타지역과 달리 지석묘와 결합된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전남지역에서 철기시대의 유적은 1986년 해남 군곡리 조개더미의 발굴로 처음 확인되었으



며, 그후 1986∼1989년 주암댐 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로 드러난 송광면 대곡리 도롱

주거지는 우리나라 철기시대(원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이다. 이 대곡리 유적은 청동기시

대부터 백제시대에 걸친 주거지들이 중복되어 나타나 각 시대에 따른 주거지의 변천상을 보

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주거지 상호간의 형태변화, 생활상의 변천연구에 유일한 유적이라

하겠다. 이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 철기 옥류 등은 철기문화 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었으며, 전남지역에서 그동안 공백으로 남아 있던 마한시대의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전남 동부지역에서 고분유적은 아직 조사된 바는 없지만 매장문화재 신고 유물 중 고분 출

토품으로 추측되는 것들이 있어 이 지역에도 고분이 있었다고 믿어진다. 특히 곡성 석곡면

하송리 출토유물의 조합상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산강 유역의 옹

관묘와는 전혀 다르고, 오히려 해남 송지면 월송리 석실분과의 유사점을 보여주고 있어 이

고분이 석실분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 중 토기들은 영산강 유역의 옹관묘나 석실분의 출토품과는 대체적으

로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전남 동부지역의 고분 출토로 추정되는 유물 중 굽다리접시(고배)

등은 신라나 가야지역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고, 또 일부 토기들은 이들 지역과 같은 형식이

많아 지리적으로 인접된 가야지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로 보아 이 지역은 영산

강 유역과 가야지역 문화의 점이지대로, 전남 고대사를 고고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지리적

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겠다.


